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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물에 대한 한 소년의 견해  16-11-29a

다음은 16세의 소년이 최근에 한 교회에서 청중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부모나 다른 어떤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년 스스로 준비한 원고입니다. 


처형일 전야에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로 뭐를 먹고 싶으냐고 간수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고  사형수가 말했습니다. “버섯 요리를 먹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무서워서 버섯 요리를 먹지 못했거든요. 제 아내와 저는 버섯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수년 전에 오스트리아의 식료품 가게에서 식료품을 사러 갔었는데 깡통에 들어 있는 버섯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크기도 같았고 밖에 그려진 버섯의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13 쉴링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20 쉴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원에게 20 쉴링의 버섯은 13 쉴링의 버섯과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었지요. 그 점원 왈, ‘20 쉴링 짜리 버섯 깡통에는 독 버섯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보증이 있습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후로 그렇게 좋아하던 버섯을 감히 먹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게된 이 처지에 독벗을 걱정하지 않고 좋아하는 버섯 요리를 배부르게 먹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백종의 버섯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80가지는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을 먹으면 심한 구토를 하게 되고 심하면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살인 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마니타 팔로이데스 (Amanita Phalloides) 라는 학명을 가진 버섯은 먹은 후 6시간 내지 15 시간이 지나면   

심한 구토,와 심한 갈증을 이르키기고 결국은 간을 파괴합니다. 이 버섯을 먹는 사람 중 90%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독성을 제거하는 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독 버섯이 무독 버섯과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또  같은 버섯이라도 독성이 있다는 주장과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을 하는 버섯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을 믿겠습니까?


음악, 영화 또는 잡지도 버섯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처럼 우리는 각종의 이런 연예물을 접합니다.  마치 어떤 버섯은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것 처럼 어떤 연예작품은 즐겁고 우리의 영혼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버섯에 독 버섯이 있는 것처럼 연예 작품에도 “살인 천사” 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거나 관람하는 연예작품에 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즐기다가 그 것들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독기를 발산합니다.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은 언급을 듣습니다. “이 음악 테이프에는 열개의 좋은 노래가 담겨 있는데 딱 두 개만의 노래만 나쁜 가사가 들어 있을뿐이야” 또는 “ 이 영화는 아주 잘 제작된 영화이야.  나쁜 장면은 겨우 두 서너개 뿐일걸”  또는 “ 이 잡지에 실린 글은 대부분 괜찮아. 그 중에 몇 가지만 좋지 않은 글인데 뭘” 등의 언급입니다. 그런 언급을 들을 때 마다 저는 1988년에 오레곤 주에서 있었던 독 버섯 사건을 상기합니다. 요리 속에 들어 있는 독버섯을 먹은 다섯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신을 건전하게 하고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주는 연예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 같은 저속한 연예물을 피할 때 우리의 성품은 향상되고 진리와 진실을 따르려는 의욕도 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의식이 16세의 소년에게 박혀 있음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위의 말씀을 수백명의 청중 앞에서   드린 소년이 바로 제 외손자이었기에 외람되나마 여기에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손자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이렇게 건전한 의식을 지니고 있는 십대 소년 소녀들의 진심을 듣자면 역시 이 세상은 희망을 갖고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

